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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을 중단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성별 우울 관련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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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Adolescents are vulnerable to depression; however, many health policies for adolescents tend to target 
students in schools. This study aims to identify factors related to depression according to gender among 
adolescents who have ceased attending school either temporarily or permanently. Methods: The data were 
generated from the 5th Dropout Youth Panel Survey (2017), and this study included 318 students in the survey 
that had dropped out of school.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hierarchical multiple linear regression to identify 
related factors in depression among the participants. The analyses were performed by SPSS 25.0 program. 
Results: The depression scores of the students who had ceased attending school were: 20.28±5.47 for boys; 
21.23±5.88 for girls. Their depression scores are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self-esteem (p<.001 for boys; 
p=.001 for girls) and social stigma (p=.002 for boys; p=.002 for girls). Among those, peer attachment (p=.050), 
community integration (p=.004), and community disorder (p<.001) were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depression 
only in boys. Conclusion: The findings of this study suggest that strategies for managing depression in adolescents 
who have dropped out of school should address the differences in contributing factors according to gender. This 
study also suggests a basis for approaching such a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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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우울은 우울한 기분,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생각 및 신체적 

기능의 저하 등을 동반하는 만성적이고 쇠약한 심리적 장애이

다[1]. Hankin 등[2]은 아동기부터 청소년기까지의 우울 궤적 

예측 요인 연구에서 우울의 추정 유병률이 8~14세 사이에는 

3~5%였지만 14~17세 사이에는 20%로 증가함을 보고하며 청

소년기가 우울증 발병 및 우울증 증가에 중요한 시기라고 하였

는데, 우리나라도 청소년기의 우울은 성인보다 높은 수준이고

[3], 12세 이후에 우울, 불안 등의 정서 문제가 증가하기 시작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4]. 청소년기는 질풍노도의 시기로 불안

정한 정서 상태이다. 이 시기의 우울은 성인기에 시작된 우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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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더 지속되고[5], 교우관계, 비행, 과잉 및 공격적 행동, 약

물남용, 자살과도 관련이 있으며[6], 사회적 후유증이나 부적

응으로 성인기의 정신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이에 한 개

입이 중요하다[3,4,7]. 특히 학업중단 청소년들은 한국의 사회

문화적 특성으로 인해 낙인(문제아, 실패자 등), 소외감 및 좌

절감 등을 경험한다. 또한, 사회적 관계에서 어려움으로 인해 

우울 및 부정적인 심리 정서를 경험하고, 심각한 문제행동을 

초래하기도 한다[8]. 하지만 청소년의 건강 정책 및 관리는 학

교 안에 있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다루어지고 있어서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정신 건강 측면의 사회적 개입과 전략방안이 마련

될 필요가 있으며[9], 이들에 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

기 위해 보건과 의료서비스 분야의 논의가 요구되고 있다[10]. 

청소년의 우울에 한 개입전략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다양

한 측면에 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개인의 문제들과 관

련된 광범위한 다양한 요인들을 찾고, 개입의 전략을 마련하

기 위해 생태체계이론적 접근은 유용하다[3]. 생태체계이론은 

미시체계(개인이 일상적으로 교류하는 환경요소), 중간체계

(개인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환경들 간의 상호관계), 외체계

(개인이 속한 환경에 영향을 주지만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

는 환경요소, 거시체계(미시체계, 중간체계, 외체계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요소)로 구성된다[3]. 생태체계이론에 의하면, 인

간은 개인을 둘러싼 다양한 환경체계와 상호작용하면서 영향

을 받는다[11]. 개인과 환경체계는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적절한 자원에 접근함으로써 욕구를 만족하고 발달과업을 완

수하지만, 비정상적이면 스트레스가 유발되고 개인의 발달이 

손상된다. 이 이론을 바탕으로 청소년의 우울에 한 이전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크게 자아관련(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 공격성, 충동성 불안 등), 사회적 지지(교사, 친구, 

부모 등), 학교적응, 스트레스, 가족/친구/환경(사회경제적 

요인, 애착, 부모 요인, 환경적응 등) 등으로 구분하여 우울과

의 관련성을 확인하였고, 지역이나 성별을 포함하여 연구를 

확 할 필요가 있음을 제언하였다[7]. 또한, 청소년의 발달은 

연령 및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고, 우울 증상도 청소년의 성별, 

발달수준 및 환경적 요인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12-15] 우울에 한 보다 실질적인 개입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서는 생애주기 및 성별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개인영역뿐만 아니라 미시체계(가족 

및 친구요인; 부모애착, 부모의 방임과 학 , 또래 애착)와 외

체계(지역사회 요인; 지역사회 유 감, 지역사회 무질서) 요인

들을 포함하여 학업을 중단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우울과 관

련된 체계별 요인과 성별 차이를 확인하고, 학업을 중단한 경

험이 있는 청소년의 우울에 한 실질적인 개입 방안을 모색하

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학업을 중단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성별 생태체계 특성

과 우울을 확인한다.

 학업을 중단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성별 생태체계 특성

과 우울의 관계를 확인한다. 

 학업을 중단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성별 우울 관련 요인

을 확인한다.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학업중단청소년 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학업

을 중단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성별 우울 관련 요인을 파악

하기 위한 단면연구이다.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제5차(2017)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자료[16]

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는 학업중

단청소년의 학업중단 후 삶과 이행경로를 파악하고, 사회적응

과 관련된 요인을 탐색하여, 이들의 유형별 맞춤형 지원방안

을 도출하고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하고 있다. 조

사는 2013년부터 수행되고 있으며, 2017년까지 1년 주기로 전

문 조사원에 의한 1:1 면 면접 조사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패

널은 2012년 7월 이후 정규 중학교, 일반 ․ 특성화 고등학교 학

업중단 경험이 있는 청소년을 상으로 구축되었으며, 해당 

기간에 중단했다가 복교한 청소년도 포함하였다. 또한, 부족

한 패널은 직업훈련기관, 안교육기관, 검정고시 학원, 상담

복지센터, 스노우볼링, 웹 홍보 등을 통해 중 ․ 고등학교 학력

(1995년 3월~2001년 2월 출생자) 중 정규 중 ․ 고등학교 중단 

경험이 있는 청소년을 상으로 포함하였다. 1차년도(2013)에 

표집된 776명을 5개년에 추적하여 조사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는 5차년도(2017) 조사에 응답한 318명(1차 구축 패널 비 

41.0%) 전수를 최종 분석 상으로 하였다. G*Power3.1.9.2 

프로그램을 통해 확인한 적절한 표본 수는 남녀 각 152명씩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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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명(중간 효과크기 0.15, 검정력 0.9, ⍺값 0.05)이었다.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자료는 연구자가 자료의 활용 목

적을 작성하여 요청한 후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 자료를 활

용할 수 있으며, 한국아동 ․ 청소년 데이터 아카이브 홈페이지

(https://www.nypi.re.kr/archive/mps)에서 상자 식별

이 가능하지 않은 상태로 제공받을 수 있다. 

3. 연구도구

본 연구는 학업중단청소년패널조사의 문항 중에서 생태체

계이론을 토 로 개인 영역(일반적 특성, 자아존중감, 사회적 

낙인감), 가족 ․ 친구 영역(부모애착, 부모의 방임과 학 , 또래 

애착), 지역사회 영역(지역사회 유 감, 지역사회 무질서)을 

활용한 이차분석으로, 각 도구의 정의 및 지침에 한 자세한 

사항은 학업중단청소년패널조사 데이터 유저가이드에 제시

되어 있다[17].

1) 일반적 특성

일반적 특성은 학업중단청소년패널조사의 문항 중 성별, 연

령, 주관적 건강상태, 주관적 가정 경제수준, 현재 학업 상태

(조사 시점의 학업중단 및 복교상태) 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2) 우울(Depression)

학업중단청소년패널조사는 우울을 확인하기 위해 이경상 

등(2011)의 척도를 사용하였다[17]. 이 척도는 총 10개 문항으

로 구성되었고(예, ‘기운이 별로 없다’, ‘불행하다고 생각하거

나 슬퍼하고 우울해한다’ 등),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

점부터 ‘매우 그렇다’ 4점까지 4점 Likert 척도로 측정되며, 점

수가 높을수록 우울 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선행연구

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는 .89였으며 본 연구에서

의 Cronbach’s ⍺는 .91이었다.

3) 자아존중감(Self-esteem)

학업중단청소년패널조사는 자아존중감을 확인하기 위해 

최인재 등(2012)의 척도를 사용하였다[17]. 이 척도는 총 5개 

문항으로 구성되었고(예, ‘나는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

각한다’, ‘나는 좋은 성품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등),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4점까지 4점 Likert 

척도로 측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선행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는 .85

였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는 .87이었다.

4) 사회적 낙인감(Social stigma)

학업중단청소년패널조사는 사회적 낙인감을 확인하기 위

해 Harvey (2001)가 개발한 Stigmatization Scale을 주금옥

(2002)이 번안하고 배주미 등(2010)이 사용한 8개 문항을 사용

하였다[17].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

다’ 4점까지 4점 Likert 척도로 측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

적 낙인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선행연구에서 도구의 신뢰

도 Cronbach’s ⍺는 .86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는 .87이었다.

5) 부모애착(Parent attachment)

학업중단청소년패널조사는 부모애착을 확인하기 위해 최

인재 등(2012)의 척도를 사용하였다[17]. 이 척도는 총 8개 문

항으로 구성되며, 정서적 지원과 경제적 지원의 문항을 포함

한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4점

까지 4점 Likert 척도로 측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와의 

애착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선행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는 .90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
값은 .89였다.

6) 또래애착(Peer attachment) 

학업중단청소년패널조사는 또래애착을 확인하기 위해 이

경상 등(2011)의 척도를 사용하였다[17]. 이 척도는 총 3문항

(예, ‘내 친구들은 나를 잘 이해해 준다’, ‘나는 속마음을 털어좋

고 싶을 때 친구들에게 말할 수 있다’ 등)으로 구성되었고,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4점까지 4점 

Likert척도로 측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또래와의 애착이 높

음을 의미한다. 선행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
는 .85였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값은 .85였다.

7) 부모의 방임과 학대(Parental neglect and abuse)

학업중단청소년패널조사는 부모의 방임과 학 를 확인하기 

위해 허묘연(2000)의 척도와 한국아동 ․ 청소년패널조사(Korea 

Children & Youth Panel Survey, KCYPS)의 문항을 수정하

여 사용하였다[17]. 이 중, 방임은 총 5문항(예, ‘나에 해 관심

이 없어서 칭찬하거나 혼내는 일이 없으셨다’, ‘늦게 들어와도 

신경쓰지 않으신다’ 등)으로 구성되었고, 학 는 총 4문항(예, 

‘화를 낼 때는 주위에 아무거나 손에 닿는 로 들고 때리신

다’, 내가 잘못하면 부모님(보호자)께서는 때리려고 하신다’ 

등)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4점까지 4점 Likert 척도로 측정되며 점수가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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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he General Characteristics (N=318)

Variables Categories
Boys (n=167) Girls (n=151)

n (%) or M±SD n (%) or M±SD

Age (year) ≤20
＞20

 23 (13.8)
144 (86.2)

21.71±1.16

 23 (15.2)
128 (84.8)

21.56±1.18

Subjective health status Unhealthy
Healthy

 42 (25.1)
125 (74.9)

 37 (24.5)
114 (75.5)

Subjective economic status High
Middle
Low

 28 (16.8)
 69 (41.3)
 70 (41.9)

 34 (22.5)
 65 (43.0)
 52 (34.4)

Current academic continuation Dropout
Ongoing
Graduation

 97 (58.1)
 59 (35.3)
11 (6.6)

 59 (39.1)
 68 (45.0)
 24 (15.9)

을수록 방임과 학 가 심하다는 것은 의미한다. 선행연구에

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는 .85였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값은 .81이었다.

8) 지역사회 유대(Community integration)

학업중단청소년패널조사는 지역사회 유 를 확인하기 위해 

전국범죄피해조사(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2011)

에서 사용된 척도의 일부 문항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17]. 지

역사회 유 는 청소년이 거주하는 동네의 사회통합 정도를 나

타내며 척도는 총 4문항(예, ‘우리 동네 사람들은 부분 잘 알

고 지냈다’, ‘우리 동네 사람들은 청소년들이 길거리에서 싸우

고 있으면 혼내고 말렸을 것이다.’ 등)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

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4점까지의 4점 

Likert 척도로 측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지역사회의 유 가 

강함을 의미한다. 선행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
는 .77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는 .85였다. 

9) 지역사회 무질서(Community Disorder)

학업중단청소년패널조사는 지역사회 무질서를 확인하기 

위해 전국범죄피해조사(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2011)에서 사용된 척도의 일부 문항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17]. 지역사회 무질서는 청소년이 거주하는 동네의 물리적 ․ 
사회적 환경을 나타내며 척도는 총 4문항(예, ‘우리 동네는 관

리하지 않는 빈집이나 공터가 많았다’, ‘우리 동네는 불량한 청

소년들이 함께 몰려다니는 것을 자주 볼 수 있었다’ 등)으로 구

성되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4점까지의 4점 Likert 척도로 측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동네

의 환경이 취약함을 의미한다. 선행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는 .75였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는 

.77로 나타났다. 

4. 자료분석

본 연구의 분석은 SPSS/WIN 25.0 (IBM SPSS Statistics)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통계적 유의성은 <.05로 하였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우울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t-test 및 ANOVA로 분석하였다. 셋째, 주요변수들의 수준을 

확인하기 위하여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주요변

수 간 상관관계는 Pearson’s coefficient correlations로 분석

하였다. 다섯째, 우울의 관련요인을 각 영역별로 구분하여 확

인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상자는 남학생 167명(52.5%), 여학생 151명

(47.5%)이었다. 이 중, 남학생의 평균 연령은 21.71±1.16세였

고, 25.1%가 주관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가정의 경제 수준은 41.9%가 ‘하’라고 답하였고, 58.1%가 학

업을 중단하고 있었다. 여학생의 평균 연령은 21.56±1.18세였

고, 24.5%가 주관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가정의 경제 수준은 43.0%가 ‘중’이라고 답하였고, 45.0%가 

재학 중이었다(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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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Difference of Depression according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N=318)

Variables Categories

Depression

Boys (n=167) Girls (n=151)

M±SD t or F (p) Scheffé́ M±SD t or F (p) Scheffé́

Age (year) ≤20
＞20

19.65±4.78
20.38±5.59

-0.59
(.554)

19.30±6.62
21.58±5.70

-1.72
(.088)

Subjective 
health status

Unhealthy
Healthy

23.74±5.24
19.12±5.07

5.07
(＜.001)

24.11±6.61
20.30±5.33

3.56
(.001)

Subjective 
economic status

Higha

Middleb

Lowc

19.39±6.88
18.81±5.16
22.09±4.65

7.15
(.001)

c＞b 18.65±5.35
20.20±5.18
24.21±5.88

12.68
(＜.001)

c＞a,b

Current academic 
continuation

Dropout
Ongoing
Graduation

20.02±5.69
20.85±5.14
19.55±5.52

0.55
(.595)

22.32±6.52
20.41±5.57
20.88±4.78

1.74
(.180)

Table 3. The Level of Variables (N=318)

Variables 
Boys (n=167) Girls (n=151)

M±SD Min Max M±SD Min Max

Depression 20.28±5.47 10 36 21.23±5.88 10 40

Self-esteem 14.89±2.45  5 20 14.79±2.59  6 20

Social stigma 16.11±3.53  8 24 15.61±3.64  9 26

Parent attatchment 22.60±4.62  8 32 22.97±4.76  8 32

Parental neglect and abuse 15.54±3.89  9 32 14.61±3.80  9 29

Peer attachment  9.16±1.81  3 12  9.50±1.54  3 12

Community integration  7.93±2.68  4 16  7.87±2.54  4 16

Community disorder  8.74±2.77  4 16  8.47±2.41  4 15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우울 차이

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우울을 성별로 살펴보면, 남

학생은 주관적인 건강상태가 나쁜 경우가 좋은 경우보다 우울 

수준이 유의하게 높았다(t=5.07, p<.001). 또한 주관적인 경

제상태에 따라 우울 수준에 차이가 있었으며(F=7.15, p=.001) 

Scheffé의 사후 분석 결과 경제상태가 ‘하’인 경우가 ‘중’이라

고 답한 경우보다 우울 수준이 유의하게 높았다. 여학생의 경

우에도 주관적인 건강상태가 나쁜 경우가 좋은 경우보다 우울 

수준이 유의하게 높았으며(t=3.56, p=.001) 주관적인 경제상

태가 ‘하’인 경우가 ‘중‘이나’상‘보다 우울수준이 유의하게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F=12.68, p<.001)(Table 2).

3. 주요변수의 수준

상자의 우울을 포함한 주요변수들의 평균점수는 남학생

의 경우 우울이 20.28±5.47점, 자아존중감 14.89±2.45점, 부

모애착 22.60±4.62점, 지역사회 통합이 7.93±2.68점이었다. 

여학생은 우울 21.23±5.88점, 자아존중감 14.79±2.59점, 사

회적 낙인감 15.61±3.64점, 또래애착이 9.50±1.54점 수준으

로 나타났으며 주요변수들의 절댓값이 왜도(skewness) 0.09 

~0.71, 첨도(kurtosis) 0.10~1.79로 나타나 모두 정규분포를 

보였다(Table 3). 

4. 주요변수 간의 상관관계

상자의 특성과 우울의 관련성을 성별로 살펴보면, 남학생

의 경우는 우울이 자아존중감(r=-.57, p<.01), 부모애착(r=-.31, 

p<.01), 또래애착(r=-.42, p<.01), 지역사회 통합(r=-.22, p< 

.01)과 부적 상관성을 보였고, 사회적 낙인감(r=.49, p<.01), 부

모의 방임과 학 (r=.36, p<.01), 지역사회 무질서(r=.32, p< 

.01)와는 정적 상관성을 나타내었다. 여학생의 경우는 우울이 



128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School Health

이지선·도경아

Table 4. The Correlations among Variables (N=318)

Variables
Boys (n=167) Girls (n=151)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Depression 1.00 1.00

2. Self-esteem -.57** 1.00 -.51** 1.00

3. Social stigma .49** -.38** 1.00 .50** -.47** 1.00

4. Parent 
attachment

-.31** .26** -.11 1.00 -.41** .45** -.43** 1.00

5. Parental neglect 
and abuse

.36** -.31** .36** -.50** 1.00 .30** -.38** .38** -.59** 1.00

6. Peer 
attachment

-.42** .36** -.36** .33** -.21** 1.00 -.28** .50** -.40** .34** -.30** 1.00

7. Community 
integration

-.22** .04 -.03 .19* -.07 .12 1.00 -.10 .04 .04 .21** .03 .01 1.00

8. Community 
disorder

.32** -.15 .20** -.05 .01 -.17* .09 1.00 .23** -.08 .23** -.24** .13 -.09 .09 1.00

*p＜.05, **p＜.01

자아존중감(r=-.51, p<.01), 부모애착(r=-.41, p<.01), 또래애

착(r=-.28, p<.01)과 부적 상관성을 보였고, 사회적 낙인감

(r=.5, p<.01), 부모의 방임과 학 (r=.30, p<.01), 지역사회 

무질서(r=.23, p<.01)와 정적 상관성을 보였다(Table 4). 

5. 대상자의 성별 우울 관련요인

학업을 중단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우울과 관련된 요인들

을 체계별로 확인하기 위해 변수들을 일반적 특성과 개인, 가

족 ․ 친구, 지역영역으로 구분하여 위계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남학생의 경우 일반적 특성을 투입한 모형 1은 우울을 15% 설

명하였으며, 주관적 건강상태가 나쁘고(p<.001) 주관적 경제

수준이 낮은 경우(p<.021)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모형 1에 개인적 요인을 추가로 투입한 모형 2는 우울

을 43% 설명하였으며 주관적 건강상태가 나쁜 경우(p=.006)와 

자아존중감(p<.001), 사회적 낙인감(p<.001)이 유의한 영향

을 미쳤다. 모형 2에 가족 ․ 친구 요인을 추가한 모형 3은 우울을 

46% 설명하였으며 주관적 건강상태(p=.004), 자아존중감(p< 

.001), 사회적 낙인감(p=.001), 그리고 또래애착(p=.018)이 유

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형 3에 지역요인까지 

추가한 모형 4에서는 우울을 52% 설명하였으며 주관적 건강(p= 

.005), 자아존중감(p<.001), 사회적 낙인감(p=.002), 또래애착

(p=.050), 지역사회 유 (p=.004), 지역사회 무질서(p<.001)가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5-1).

 여학생의 경우 일반적 특성을 투입한 모형 1은 우울을 20% 

설명하였으며, 주관적 건강상태가 나쁘고(p=.006) 주관적 경

제수준이 낮은 경우(p<.001)가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모형 1

에 개인적 요인을 추가로 투입한 모형 2는 우울을 38% 설명하

였으며 주관적 경제수준이 낮은 경우(p=.038)와 자아존중감

(p<.001), 사회적 낙인감(p<.001)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모형 2에 가족 ․ 친구 요인을 투입한 모형 3은 

우울을 37% 설명하였고 자아존중감(p=.002), 사회적 낙인감

(p=.001)만이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모형 3에 지역요인을 

추가한 모형 4에서도 자아존중감(p=.001)과 사회적 낙인감

(p=.002)이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5-2). 

회귀모형을 검토한 결과 Durbin Watson 값이 모두 2에 가

깝게 나타나 자기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VIF 지수 값이 

최소 1.03에서 최  2.23까지로 모두 10 이하로 나타나 다중공

선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 의

본 연구는 학업을 중단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성별로 우

울과 관련된 요인들을 확인하였다. 학업을 중단한 경험이 있

는 청소년들은 성별에 따라 우울과 관련된 요인이 일부분 다르

게 나타났는데, 남학생은 개인적 요인, 또래 요인, 지역사회 요

인과 우울이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고, 여학생은 개인적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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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1. Factors Influencing Depression (Boys) (N=167)

Variables Categories
Model I Model II Model III Model IV

B t    p B t    p B t    p B t    p

Age ≤20 (ref.)
＞20 0.54 0.47 .640 9.38 0.40 .687 -0.16 -0.17 .864 0.26 0.28 .779

Perceived 
health status

Unhealthy
Healthy (ref.)

4.11 4.27 ＜.001 2.27 2.80 .006 2.34 2.96 .004 2.12 2.83 .005

Perceived 
economic 
status

High (ref.)
Middle
Low

0.64
2.65

0.54
2.33

.588

.021
0.55
1.51

0.57
1.62

.569

.108
0.22
0.91

0.24
0.97

.815

.334
0.57
0.89

0.64
1.00

.522

.318

Current 
academic 
continuation

Drop out
Ongoing (ref.)
Graduation

-0.39

-0.93

-0.47

-0.55

.642

.584

-0.05

-1.21

-0.07

-0.88

.947

.383

-0.09

-1.46

-0.13

-1.08

.896

.283

-0.32

-1.45

-0.50

-1.12

.619

.264

Personal 
factors

Self-esteem
Social stigma

-0.85
0.47

-5.77
4.67

＜.001
＜.001

-0.69
0.37

-4.60
3.53

＜.001
.001

-0.69
0.32

-4.80
3.14

＜.001
.002

Family and 
friends 
factors

Parent attachment
Parental neglect and abuse
Peer attachment

-0.10
0.09

-0.48

-1.11
0.90

-2.39

.269

.368

.018

-0.05
0.13

-0.38

-0.61
1.39

-1.97

.544

.167

.050

Community 
factors*

Integration
Disorder

-0.33
0.42

-2.90
3.66

.004
＜.001

F (p) 5.82 (＜.001) 16.83 (＜.001) 14.03 (＜.001) 14.72 (＜.001)
R2 .18 .46 .50 .56
R2 change .28 .04 .06
Adjusted R2 .15 .43 .46 .52

VIF min=1.03, max=2.23, Durbin Watson=2.01

*Neighborhood environment.

과 유의한 관련성이 있었다.

학업을 중단한 경험이 있는 남녀 청소년 모두에게서 자아존

중감과 사회적 낙인감이 우울과 관련이 있다는 결과는 선행연

구[8,18,19]와 일치하였다. 청소년들이 학업을 중단하게 되는 

원인은 다양하다. 하지만 학업을 지키는 것이 청소년에게 있

어서 당연하게 여겨지는 사회적 분위기에서 ‘학업중단’이라는 

개념이 ‘학교 부적응’, ‘탈선’, ‘낙오’로 이해되는 경향이 있다

[20]. 이러한 상황 안에서 학업중단 청소년들은 자신에 한 부

정적인 측면이 반복, 그리고 지속될 것이라는 사회적 낙인감

을 경험하게 되면서 우울이 심화되기 때문일 수 있다[21]. 또

한, 자아존중감과 우울의 인과성은 양방향에서 해석이 가능하

지만[8,22], 사회적 낙인감이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우울에 영

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근거로 할 때[8], 학업을 중단했다

는 사회적 낙인감으로 인해 사회 안에서 여러가지 어려움을 경

험하고 자기 자신에 한 가치를 낮게 평가하게 되면서 자아존

중감이 낮아져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학업을 중단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사회적 낙인감과 

자아존중감은 이들의 정신 건강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함께 고

려되어야 할 것이다.

가족과 친구 요인에서는 남학생의 경우만 또래 애착과 우울

의 관련성을 보였으며, 또래 애착이 약할수록 우울이 높았다. 

애착은 특별한 사람과 친밀한 관계 안에서 상호작용을 하면서 

기쁨을 느끼고, 편안함을 갖도록 하는 강한 정서적 유 이다

[23]. 애착 이론의 내적 작용모델에 의하면, 애착은 친밀한 관

계 안에서 자신이 가치가 있다는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을 형성

하는데 기여한다고 하였는데[23], 남자 청소년의 경우 집단적 

상호의존 관계에 한 의존성으로 여자 청소년보다 상 적으

로 또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고[24], 이들의 또래 관계가 정서

조절전략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25]. 

본 연구에서 지역사회 요인은 남학생의 경우에서만 유의한 

관련성을 보고하였으며, 지역의 유 가 낮을수록, 그리고 지

역사회의 무질서가 높을수록 우울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지역사회의 사회 관계적 환경(예, 지역사회의 인식, 

이웃의 태도, 이웃과의 교류 등)이 청소년의 정신건강과 관련

성이 있다고 한 선행연구[15,26]들을 지지한다. 이웃에 한 

긍정적인 생각과 지역사회의 지지적인 분위기 및 이들과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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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2. Factors Influencing Depression (Girls) (N=151)

Variables Categories
Model I Model II Model III Model IV

B t    p B t    p B t p B t p

Age ≤20 (ref.)
＞20 2.26 1.88 .062 1.84 1.74 .083 1.71 1.59 .113 1.79 1.68 .095

Perceived 
health status

Unhealthy
Healthy (ref.)

2.84 2.76 .006 1.72 1.87 .063 1.62 1.73 .086 1.55 1.66 .099

Perceived 
economic 
status

High (ref.)
Middle
Low

1.37
4.89

1.19
4.10

.235
＜.001

0.65
2.34

0.65
2.10

.519

.038
0.56
1.95

0.55
1.62

.584

.107
0.56
1.79

0.54
1.49

.588

.138

Current 
academic 
continuation

Drop out
Ongoing (ref.)
Graduation

1.83

0.32

1.92

0.26

.057

.797

1.43

-0.07

1.71

-0.06

.090

.951

1.40

-0.24

1.65

-0.21

.101

.833

1.22

-0.66

1.42

-0.58

.159

.566

Personal 
factors

Self-esteem
Social stigma

-0.64
0.45

-3.69
3.78

＜.001
＜.001

-0.62
0.43

-3.16
3.35

.002

.001
-0.65
0.41

-3.34
3.14

.001

.002

Family and 
friends 
factors

Parent attachment
Parental neglect and abuse
Peer attachment

-0.09
0.01
0.06

-0.82
0.11
0.21

.416

.913

.837

-0.04
0.04
0.06

-0.30
0.34
0.19

.768

.734

.847

Community 
factors*

Integration
Disorder

-0.19
0.29

-1.18
1.67

.241

.098

F (p) 7.10 (＜.001) 12.59 (＜.001) 9.12 (＜.001) 8.09 (＜.001)
R2 .23 .42 .42 .43
R2 change .19 .00 .01
Adjusted R2 .20 .38 .37 .38

VIF min=1.03, max=2.23, Durbin Watson=2.01

*Neighborhood environment.

호작용은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27,28], 청소년이 문

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며[29], 지역사회의 긍정적인 사회적 

지지와 안정성을 기반으로 청소년의 우울을 감소시킨다[15]. 

이러한 측면에서 남학생에게서만 지역사회 요인이 우울과 유

의한 관련성을 보인 것은 청소년의 상호의존적 관계가 남학생

이 여학생보다 더 강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23].

본 연구는 학업중단 청소년의 우울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성

별에 따라 차별적인 접근전략 마련의 필요성, 그리고 부모나 

또래 집단을 포함하는 사회적 범위를 확장하여 지역사회의 환

경에 한 요인을 함께 주목해야 할 필요성에 한 근거를 마

련하는데 기여하였다. 또한, 향후 지역사회 차원에서 학업을 

중단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을 상으로 우울 중재에 적용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하고, 효과성을 검증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

하였다. 친밀한 관계는 자아존중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자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정신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게 해 

준다[7]. 하지만, 청소년기의 사회적 위축은 주변 사람들과 적

절한 상호작용을 하지 못함으로써 우울한 감정 또는 정서적인 

어려움을 경험하게 하고 또래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다[30]. 따라서 학업중단청소년들이 우울을 예방하고 극복할 

수 있도록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에게 공통으로 자아존중감을 

높이고, 사회적 낙인감을 낮출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특히 남학

생의 경우는 긍정적인 또래 관계를 활용한 친밀한 관계 안에서 

내적 자원인 자아존중감을 형성하고, 사회성 기술을 함께 향

상시킬 수 있도록 개인, 가족 및 친구, 지역사회 차원의 방안을 

통합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 뿐만 아니라 학업을 중단

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이 학업을 중단하게 된 상황을 이해하

고, 학업을 중단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이 학업을 중단한 이

후에 사회적 낙인을 극복하기 위해 힘들게 노력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이해와 포용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이 있다. 첫째, 이 연구는 자기보고 

설문 문항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응답에 한 측정오차가 발생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둘째, 이 연구는 기존에 조사된 이차자

료를 사용하였으므로 빈곤, 결핍 등의 사회경제적 요인, 부모

의 양육수준 등의 다양한 관련 지표를 고려하지 못하였다. 셋

째, 이 연구의 결과는 1개년도의 자료를 단면분석 한 것이므로, 

연구의 인과성을 해석하는데 신중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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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을 중단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성별 우울 관련요인

결 론

본 연구는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학업

을 중단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성별로 우울과 관련된 체계별 

요인을 확인하고, 학업을 중단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우울

에 한 관리 및 접근 전략의 근거를 제공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토 로 다음을 제언한다. 첫째, 학업을 중단

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우울에 한 관리전략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성별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둘째, 학업을 중단한 경험

이 있는 청소년들이 우울을 예방하고 극복할 수 있도록 사회적 

낙인감 및 자아존중감 증진 방안을 우선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셋째, 특히 남학생의 경우는 긍정적인 또래 관계 및 지역사회 

통합 전략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자아존중감 및 사회성 기술을 

함께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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